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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탈레반 
평화협정 임박”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반정부 무장세력 탈

레반의 평화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뉴스1’이 로이터통신을 인용

해 전한 바에 따르면 탈레반 측 대변인은 이

날 트위터를 통해“오늘도 협상이 계속된다.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며“우리는 이슬람

교도와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에 좋은 소식

을 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복수의 소

식통을 인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미국 측 협상대표인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

간 평화회담 특사가 협정 체결을 앞두고 아

프간 정부에 협상 합의안을 설명할 예정이

라고 전했다. 

또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양측이 

향후 14~24개월 일정을 합의했다고 덧붙

였다.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 18년간 이어온 아

프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협

상을 벌여왔다.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2001년 시작된 아프간전은 미국이 사상 최

장기로 치루고 있는 전쟁이다. 

양측은 지난주부터 카타르 도하 제9차 평

화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아프간에

서 미군 병력을 일부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외신들은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통해 트럼

프 행정부가 현 1만5,000명 규모인 아프간 

주둔 병력을 절반 가까이 줄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

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프가니

스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8천600명으

로 줄이겠지만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미군이 잔류할 것이라는 입장

을 밝혔다.

걸프 부호들 돈자랑에 ‘치타’ 멸종 위기

페루 유적지에서 제물로 바쳐진 
어린이 유해 대량 발굴

달리기의 명수 치타가 동아프리카의 미승인 

독립국 소말릴란드의 허술한 국경을 틈타 걸프 

국가 부호들에게 애완용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지난 29일‘한겨레’에 따르면 CNN 방송은 최

근 소말릴란드를 통해 매년 밀거래되는 새끼 치

타는 300여마리 정도로, 이 지역 내 서식하는 

전체 성체·성장기 치타 개체 수를 모두 합친 수

에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몇 년 안에 치타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타는 주요 서식지인 아프리카에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현재 전세계에 7,500마리 정도만 남은 상

태다. 이 가운데 1천여마리 정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 부호들이 개인 소장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타를 애완용으로 사들인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야생동물 밀거래와 개인적 소유

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한 탓에 주

로 온라인을 통해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 대상은 

페루의 옛 치무 문명 유적지에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

진 어린이들의 유해 227구가 발굴됐다.

지난 29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해가 발굴된 것은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700㎞가량 떨어진 해변 관광

도시 우안차코의 유적지다. 지난해부터 발굴 작업을 진

행해온 고고학자 페렌 카스티요는“제물로 희생된 어린

이들의 유해 중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규모”라며“아

직 남은 유해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의 연령은 4세에서 14세까지로, 지금의 엘니

뇨 현상과 비슷한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의식에서 치무 

문명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카스티요는 설

명했다.

유해는 바다를 향해 묻혀 있었고, 일부 유해는 여전히 

피부와 머리카락 일부도 남아 있었다.

치무 문명은 오늘날 페루 트루히요 지역 일대에서 10

주로 생후 2~3개월짜리 새끼 치타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2만5천 사우디리얄(약 7,800

달러)부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된 새끼 치타들은 비좁은 나무상자 등에 담겨 소

말릴란드 국경을 통과한 뒤, 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와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치타는 이송 과정에서 4분의 3가량이 죽고, 운 좋

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1~2년 안에 목숨을 잃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활동반경이 넓은 치타는 우리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세기께 출현한 문명으로 13∼15세기 전성기를 이룬 뒤 

1475년 잉카 문명에 정복됐다. 태양을 숭배하는 잉카 문

명과 달리 치무 문명은 달의 신을 숭배했으며, 신들을 

위한 의식에서 어린이와 동물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알

려졌다.

지난해 4월에도 인근 바다 절벽에서 어린이 140여 명

과 라마 200여 마리의 유해가 발굴된 바 있다.


